
모깃불에그을린별들이하는이야기

권오분

자유기고가

화초처럼찻길가에심어놓은 들이 어가고있는것을보았다. ‘청보리축제’라는

여행사의현수막을보면서우리의생명줄이던농산물들이화초가되고관광상품이되

는세상이니좋은세상임에는틀림없는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 옛어른들이보시면나무람

직한일이다. 

땡볕아래서보리타작, 타작을할때까끄라기가자꾸만땀에뒤엉켜달라붙는것이따갑

고고생스럽던생각이너무선연해서냉방이잘된시원한승용차안에서 이삭을보고있는

지금의내상황에감사를드렸다. 여름날한낮에보리와 타작을해본적이없는우리의후

세대는고생이니행복이니하는말을왜 포기에다연결시키는지알지도못할것이다. 타작

을끝내고저녁나절강물에뛰어들때의날아갈듯상쾌한기분은아무리유려한문장으로설

명을해도경험해보지않은사람은절대로이해할수없을것이다.

달도없는그믐밤이면하늘에별들이얼마나쏟아질듯많았는가. 물속에서배 을하며떠

있으면마치하늘을나는커다란새가된것같은착각이들곤했었다. 내가배 을좋아하는

이유는하늘을온전히내것으로삼을수있을뿐더러숨쉬기가아주편안했기때문이다. 남

한강상류근처에서자랐기때문에물놀이를유난히즐기는편이고수 도잘하지만, 속도를

내는일보다는물에가만히떠있기를좋아한다. 

내어릴적, 낮에는파란하늘에흐르는구름을보고밤에는달을보거나별들을보며여름

날을보냈다. 서울에서도달이변함없이뜨고지는모습을보며살아가지만별은많이줄어들

었다고한다. 그러나어쩌다불빛이없는산속에서그믐을보낼때하늘을보면여전히별들

이가득하다는것을발견하고는안도감을느낀다.

물놀이를하면쉬이배가고파지는데도물위에누워서별자리들을찾아내느라“조금만, 조

금만…”하다가허기가져서야집으로돌아오던어린시절. 보리까끄라기나쑥대를쌓아놓고

모깃불을피운마당에들어서면매캐한연기냄새에향긋한쑥냄새가어찌나마음을편안케

하던지그때가슴에스며들던평안을잊을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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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잎을깔고고추장과햇 가루를되직하게반죽한것에풋고추, 깻잎이나붉은자소엽

을썰어넣고쪄서식힌장떡은쫄깃하고맛있는여름날의별미 다. 갓빻아온 가루로만

든국수가락에햇감자를썰어넣고푹삶은칼국수와함께매콤짭짤하고쫄깃한장떡을먹던

그때의맛은평생잊을수없다고, 고향사람들은만날때마다여름날밤에멱을감고멍석에

앉아서먹던우리집별미이야기를한다.

겉 가루와 속 가루를 따로 구분해서 빻아오던 동네 기계 방앗간(사람들은 그렇게 불

다). 가루를뽀얗게뒤집어쓰고눈만반짝거리던방앗간아저씨들. 삯을내고방아를빻아

왔지만그아저씨들에게풋고추와애호박을썰어넣고방금빻은 가루로빈대떡을큼직하

게부쳐호박잎에싸서가져다주시게했던어머니의큰손. 그런 심부름을마다않고신나게

뛰어다닌덕분에나는이렇게먹을거리에관한이야기를쓰고, 책을몇권내기도하고, 여기

저기방송에서쉼없이얘기를하고있다. 

울안에몇포기심어놓은호박넝쿨에서호박보다호박잎을더애용하는것은그때배운것

이다. 그릇에담아서음식을나누어주면받는사람들이빈그릇돌려주기가부담스러울거라

는엄마의생각을이제는알것같아서나역시호박잎접시를늘애용한다. 정답고, 친환경적

이고, 설거지할필요가없으니편하고, 예쁘고, 넉넉해보이고…. 나의호박잎예찬은언제나

너무길어져서탈이다. 버리기가아까워된장찌개에넣어먹었다는얘기를들으면통지표에

몽땅‘수’를받았을때처럼기쁘고설렌다.

추억이추억으로만남아있으면그행복의크기가별것아닐것이다. 예전처럼타작해서빻

은우리 이아니더라도나는칼국수를자주만들어먹는편이다. 텃밭에몇포기심어놓은

고추랑잡초처럼마당여기저기에서자라는자소엽을송송썰어넣고고추장떡을만들어식

혀쫄깃해지면뜨거운칼국수랑함께먹으며무수한별들이밤하늘가득반짝이던어릴적고

향의여름밤을생각한다. 고향마을은충주댐이생기면서 원히물속에잠겨버리고말았지

만하늘의별들은아직도그대로여서제가슴속의추억들을서로소곤거리며얘기할거라고

믿고산다. 그때우리집칼국수와장떡, 삶은감자를먹던새댁들이지금은모두할머니가되

었고더러는돌아가신분들도있어서세월이얼마나빠르게흐르는지를실감하곤한다. 바로

엊그제일처럼생생한기억들이어느새50년이훌쩍넘은일이되었으니….     

사람들은요즘음식맛이예전같지않다고, 어릴적먹던것처럼구수한맛이나지않는다

고말한다. 이는아마도예전보다먹을거리가다양해지고생활이넉넉해진것이가장큰이유

가아닌가싶다. 나는지금도김치전, 애호박전, 파전등을자주부쳐먹는데그럴때면이웃

을부르거나호박잎에싸서돌리기도한다. 서울한복판에서이렇게살고있는것도쉽지않

다고들하지만나는지금까지그렇게살아와서인지일상이되었다. 이로인해행복해하는사

람들도많이있으니정말다행이다. 나에게는별스러울것없는일상이누군가에게새롭고아

름답고따스하게느껴진다면그보다더좋은일이또어디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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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질듯이무수한별을보려면멀리산속으로나들이를해야하니조금번거로울뿐이다.

웬만한별자리나달님은마당에나오면언제나볼수있기때문에서울하늘을이고살면서도

마음은언제나수십년전엄마가 어서삶아주시던칼국수나 전병, 삶은감자와고구마

에서떠나지않은채여전히누리며살고있다. 더솔직히말하면그때의 가루보다지금의

가루가더찰지고, 기름도넉넉히쓰기때문에내가만든것이더맛있다고생각한다. 돌아

가신엄마가아시면서운해하실까?

고향에서 보았던 별자리나 달이 서울에서도 똑같이 보인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기만 하니

철이덜든것같지만, 그때문에여전히어린아이같은마음으로살고있으니이또한다행한

일이아닐는지.




